
[2025년 8월 주식시장 전망 및 운용전략] 

 

1. 2025년 7월 주식시장 리뷰 

KOSPI 전망: KOSPI: 2,917 (-5.0%) ~ 3,147 (+2.5%) “도지형 음봉” 

결과: 3,032~3,288 (-1.28% ~ +7.05%, 종가 3,245.44p, +5.66% 마감) 

[KOSPI 일봉차트] 

 

 4월9일 KOSPI는 2,284p를 기록한 후, 신정부의 증시개혁 기대감과 글로

벌 주식시장 호조세로 인해 7월에도 상승하며 저점 대비 +42% 상승 

 4, 5, 6월에 이어 7월에도 KOSPI, KOSDAQ 모두 + 수익률 기록 (적사병) 

 KOSDAQ 769~827 (-1.48% ~ +5.93%, 종가 805.23p, +3.04%) 



[코스닥 일봉차트] 

 

 코스닥 시장은 4월 9일 637p 52주 저점 기록 후 7월 중 +29.8% 상승 

 7월 외국인투자자 주식 +6.3조원 매수 (5월 +2조, 6월 +2.76조 매수) 

 개인 -6.7조원, 기관 -0.6조원 주식 순매도 

 외국인 연초 이후: KOSPI -5.5조, 코스닥 -2.0조, 선물 -5.5조 (총 13조 매도) 

 



[KOSPI vs. Put/Call Ratio] 

 

- 25년 2/4일, 3/4일, 3/31, 4/8 매수(공포)신호 vs 6, 7월 ‘과열 신호’  

[S&P500 vs. VIX] 

 

- 8/5일 38.6, 12/18일 27.6, 3/10일 27.8, 4/8일 52.3, 7/25일 14.93 기록 



[추세 분석] 

 

- 지난 6월 2700p 매물대 돌파하면서 ‘BUY’ 신호 발생 (2020년 11월 이후 처음 

발생.  월봉상 매수 신호 발생 후 2개월 뒤부터 상승에너지 둔화되며 역망

치 발생) 

- 24.10~25.07 ‘할로윈 전략’ 종료로 인해 8~10월 조정장 예상 

- ‘MACD 오실레이터, RSI 수준, 외국인 매수세, 5MMA(2940)’ 감안 시 

8~10월 조정은 mild 할 것으로 전망  



 

-코스닥 4개월 연속 5MMA(762) 지지하며 상승. MACD 추세선도 양(陽) 전환 

-7월 22일 장중 고점(827) 기록하였으나, 830~850 강력한 매물대 앞두고 후퇴 

 

-20년MA(658) 지지하며 5년MA(806)까지 회복하였으나, 10년MA(777)로 후퇴 



 

- 삼성전자 7월 장중 고점 74000원(+23.7%) 기록 후 +19.4% 마감 

[삼성전자 - $ 전환 차트] 

 

달러차트는 고점 대비 -43.75%, 원화차트는 -28.8% 기록 



Check Points: 

 4월초 트럼프 관세 폭탄이 야기한 Event-driven Bear Market은 V자로 빠르게 회복 

 KOSPI 상대적 강세 이유: ‘밸류에이션 매력’, ‘중국경기 회복’, ‘지배구조개선’ 

 원/달러 환율은 4/9일 16년 최고치 1,487.60 기록 후 3개월 연속 하락하였으나, 7월

에는 1,392.00원(+2.71%) 기록하며 4개월만에 상승 마감  

 20년 1086원(-6%), 21년 1188(+9.4%), 22년 1264원(+6.4%), 23년 1288(+1.86%), 

24년 1472.30(+14.31%) 4년 연속 상승 후 2025년 YTD -6.7% 하락  

 달러 인덱스는 연초 이후 6개월 연속 하락한 후 7월 99.74 (+3.37%) 상승 마감 

☞ 2017년, 2020년과 유사한 하락 추세 (6개월 하락 후 1~2개월 반등) 

[달러 인덱스] 

 

2017년 6개월 음봉, 2020년 5개월 음봉, 2022년 4개월 음봉, 2025년 6개월 음봉 

 달러인덱스 4개월 이상 연속 음봉은 ‘강세장 진입’ 시그널  



[달러인덱스 vs. KOSPI] 

 

 8~9월 “주식시장 조정+달러강세” 예상 => “미 채권 매도/국내 주식 매수’ 기회  

[원엔 환율] 

 



 원/엔 환율은 2016년, 2019년과 흡사한 모습 (하드랜딩 여부는 실업률!!)  

 원/엔 환율과 달러인덱스 동반 상승 시 ‘구조적 약세장’ 도래  

 ‘구조적 약세장’ 도래 시에는 유동성이 풍부한 ‘홍콩시장’이 먼저 반응 

 2008년 홍콩시장 고점 대비 -68% 하락 / 2016년 저점 대비 +33% 상승 

 2025년 YTD: 독일 DAX30 +23%, 항셍지수 +28%, KOSPI +37% ($기준 +44%) 

[항셍지수] 

 

[독일 DAX30] 

 



 달러 인덱스의 추가 하락은 ‘10년 국채 금리’가 중요 

 10년 TB:  

18’ 2.68%, 19’ 1.92%, 20’ 0.93%, 21’ 1.52%, 22’ 3.88%, 23’ 3.88%, 24’ 4.58%  

2025년 7월 31일: 4.37% (24년 말 대비 -4.58% 하락)  

[10년 국채 금리 월봉] 

 

[미국 국채 30년 4.8210] 

 



[S&P500 월봉차트] 

 

 4월 장중 한때 4835p까지 하락하였으나, 5월 +6.15%, 6월 +4.96%, 7월 +2.2% 

급반등 (2월 고점 대비 -21.3% 하락 vs 2018년 4Q -16.9%)  

 20개월 MA(5670), 5개월 MA(6053) 정배열 유지 中 

 미국 GDP 1Q -0.5%, 2Q +3.0% 기록  

- 1분기: 수출 +1.8%, 수입 +41.3%, Frontloading, 소비 감소, 정부지출 감소  

- 2분기: 수출 -1.8%, 수입 -30.3%, 관망, 소비 +1.4%, 정부지출 감소  

 



 미국 PCE 물가지수 6월 +2.6% 기록 (시장 예상치 상회, 5월 +2.7%,) 

 2025년 7월 ISM 제조업 PMI 48.0 예상치 하회 (예상 49.5) 

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PMI는 항상 올랐으나,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 

구매활동 저하  

 

[High yield Spread(%)] 

 

- 4월 9일 이후 하이일드 스프레드 빠르게 하락한 후 하향 안정된 모습 



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:  

 

 ‘반도체 겨울’과 ‘관세’ 우려감으로 10개월 조정 후 5~7월 급반등 

[MU 월봉] 

 



[SK하이닉스 월봉] 

 

- 과거 10년 동안 60개월 이평선 아래에서 매수는 ‘不敗전략’ 

 Valuation check:  

- S&P500 6,339.39 (PER 22.48, PBR 5.4) * 10년 평균 18.5배, 20년 평균 16배 

 



- KOSPI 3,245.44 (PER 10.7배, PBR 1.09) * 10년 평균 0.96배, 20년 평균 1.07배 

 

 21년 6월 25일 PBR 1.25 까지 상승 (2020년 3월 19일 0.57 기록) 

[외국인 현선물 vs KOSPI] 

 



[체슬리AI 주요증시 진단] 

 

 



[체슬리AI 2025년 주요증시 진단] 

 

 

 

 KOSPI 장기추세 상승추세 유지되며 AI진단 [90-100] 최고단계 유지 

 KOSDAQ은 장기추세 상승전환, 시장에너지 상승하며 [90-100] Up 

 S&P500 장기추세 상승전환, 시장에너지 상승하며 [90-100] Up 

 NASDAQ 장기추세 상승추세 전환되며 AI진단 [90-100] 최고단계로 Up 



2. 8월 주식시장 전망 및 전략: 

KOSPI: 3,059(-5.7%) ~ 3,245 (0%) => 교수형 월봉 예상 

 

 ‘불확실한 트럼프 관세정책’ => 15%+α 관세로 확정 => 경제 충격 예상 

 ‘10년 국채금리’ => 관세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으로 금리 인하 어려울 듯 

 미국 정부 9월말 회계연도 마감 => 관세 수입 + 국채 발행 (유동성 흡수) 

 ‘상법개정’, ‘거래세 인상’, ‘대주주과세 요건 강화’ 등으로 인해 Box권 조정 

 높은 ‘밸류에이션 멀티플’과 ‘신용잔고’는 조정 시 ‘panic selling’ 유발 



[S&P500 조정 신호] 

 

22년 8월 16일, 23년 7월 14일, 24년 7월 12일에도 ‘summer rally 매도 신호’ 발생  

[미국 대통령 1년차 S&P500 월간 수익률] 

 



대통령 취임 1년차 S&P500 8월~10월 수익률 

 

연도 대통령 (정당) 8월 수익률 9월 수익률 10월 수익률 연간 수익률 비고

1929 허버트 후버 (공화) 9.8% -4.9% -19.9% -11.9% 대공황

1933 프랭클린 D. 루스벨트 (민주) 11.5% -12.4% -7.8% 44.1% 대공황

1937 프랭클린 D. 루스벨트 (민주) -4.4% -14.2% -10.2% -38.6% 경기침체

1941 프랭클린 D. 루스벨트 (민주) -1.1% -0.8% -6.9% 17.9% 일본의 진주만공격(12/7), 미국 2차세계대전 참전

1945 프랭클린 D. 루스벨트 (민주) 5.8% 3.5% 3.7% 30.7% 2차 세계대전 종전

1945 해리 S. 트루먼 (민주) 5.8% 3.5% 3.7% 30.7% 루스벨트 사망(4월) 후  승계

1949 해리 S. 트루먼 (민주) 1.2% 2.4% 3.0% 10.5% 경기침체

1953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(공화) -5.8% 0.1% 5.1% -6.6% 경기침체

1957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(공화) -5.6% -6.2% -3.2% -14.3% 경기침체

1961 존 F. 케네디 (민주) 2.0% -2.0% 2.8% 23.1% 대규모 인프라/우주개발 계획 발표

1963 린든 B. 존슨 (민주) 4.9% -1.1% 3.2% 18.9% 케네디 암살(11월) 후 승계

1965 린든 B. 존슨 (민주) 2.3% 3.2% 2.7% 9.1% 베트남전 지출 및 복지 프로그램 등 재정적자 우려 확대

1969 리처드 닉슨 (공화) 4.0% -2.5% 4.4% -11.4% 베트남전 장기화, 인플레이션 압력 심화, 경기침체

1973 리처드 닉슨 (공화) -3.7% 4.0% -0.1% -17.4% 1차 오일쇼크, 경기침체

1974 제럴드 포드 (공화) -9.0% -11.9% 16.3% -29.7% 닉슨 사임(8월) 후 승계, 정치 불확실성 지속

1977 지미 카터 (민주) -2.1% -0.2% -4.3% -11.5% 경기둔화, 스테그 플레이션 지속

1981 로널드 레이건 (공화) -6.2% -5.4% 4.9% -9.7% 고금리 정책, 경기침체

1985 로널드 레이건 (공화) -1.2% -3.5% 4.3% 26.3% 플라자 합의(85.9.22)

1989 조지 H. W. 부시 (공화) 1.6% -0.7% -2.5% 27.3% 베를린 장벽 붕괴(11.9)

1993 빌 클린턴 (민주) 3.4% -1.0% 1.9% 7.1% 인터넷/PC 보급 확대 등 닷컴 열풍 시작

1997 빌 클린턴 (민주) -5.7% 5.3% -3.4% 31.0% 아시아 금융 위기 발발(97.7)

2001 조지 W. 부시 (공화) -6.4% -8.2% 1.8% -13.0% 9/11 테러

2005 조지 W. 부시(공화) -1.1% 0.7% -1.8% 3.0% 유가 상승

2009 버락 오바마 (민주) 3.4% 3.6% -2.0% 23.5% 금융 위기 이후 경기부양책

2013 버락 오바마 (민주) -3.1% 3.0% 4.5% 29.6% 양적 완화

2017 도널드 트럼프 (공화) 0.1% 1.9% 2.2% 19.4% 감세/관세 정책

2021 조 바이든 (민주) 2.9% -4.8% 6.9% 26.9% 밸류에이션 부담, 긴축 우려

2025 도널드 트럼프(공화) ? ? ? ? 감세/관세 정책

1929년 이후 평균 0.06% -1.62% -0.58%



[비트코인 월간 수익률 (2013~2025)] 

 

 

[국내 신용투자 규모]

 

 최근 3년 중 신용 잔고 최대: 총 21.5 조원 (KOSPI 13조, KOSDAQ 8.5조) 



 

 



 

 

 



 

 

 

 

 



BOJ 금리정책 발표일 

 

 

 

 

 

 



 

 

 


